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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evel Analysis of Risk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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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 j e c t i v e s: To examine the complaint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o find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caterers for school
lunch service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385 caterers who were working for school lunch services
in 71 elementary schools and 114 housewives who had visited a hospital for routine health
check-up. A self-recording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labor conditions, job stress and nature of musculoskeletal symptom. Caterers were survey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03 and the housewives during September by post. The
ergonomic risk factors were examined for the caterers of an elementary school in Kyonggi
Province in November, 2003.

Results: The complaint proportion of self-reported positive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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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최경희 등·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위험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연구

서 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 9 9 0년대 들어 급격한 증

가를 보이기 시작해 2 0 0 2년 9월 현재 급식률은 전체

학교의 9 4 . 6 %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로는 전체 학생

(초, 중, 고, 특수학교)의 8 3 . 1 %인 약 6 5 0만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김정래, 2002). 학교급식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크게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한창 성장

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육체적 노동을 통해 식사를 실

질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들이 바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조리사 및 조리보조

원)이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5 6 , 0 0 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최순임, 2003).

조리 산업에 종사하는 조리노동자들의 건강 위해

요소는 조리 흄으로부터의 자극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소음, 연기, 극단적인 온

도, 혼잡, 스트레스, 전자파 등으로, 이로 인해 사고

성 재해, 피부염, 천식, 요통 및 직업 관련성 상지

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 심리사회적 장애, 구강 및

후두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특

히 사고성 재해,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의 고위험

군으로 지적된 바 있다(Gleeson, 2001; Louis et

al, 2000; Ono et al, 1997; Wood & Greig,

1997; Gawkrodger et al, 1986; Hjorth, 1981).

국내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한 조사에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1 5 . 2 %

가 직업의 어렵고 힘든 점은 건강의 악화 및 직업병

이라 응답하였다. 특히 팔, 다리, 허리, 관절염, 어

깨 결림 등 근골격계의 각종 통증 발생을 호소하고

있었다(최순임, 2003). 

그간 국내에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다양한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전화번호

안내원(정해관 등 1997), 은행창구작업자(임상혁

등, 1997)를 비롯한 V D T작업자(김형렬 등, 2003;

주영수 등, 1998)와 조선업 노동자(박병찬 등,

2003; 김종은 등, 2003), 자동차 조립 및 정비 노동

자(김일룡 등, 2001; 이윤근, 2000; 윤철수와 이세

훈, 1999), 시계조립사업장 노동자(장은철 등,

2000) 등 제조업 노동자가 주 대상이었다. 이외에

골프장 경기보조원(허경화 등, 2004), 방사선 방어

용 앞치마를 착용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유정임과

구정완, 2004), 간호사(김영옥과 구정완, 2002), 건

설노동자(권영준, 2002), 연주자(성낙정 등 2 0 0 0 ) ,

미용노동자(박수경 등, 2000) 등으로 대상의 폭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연구는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호소율 및 특성을 조

52.0% and that of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24.9%. Ergonomic assessment
revealed that washing the dishes, carrying the soup containers and cleaning the sewage drain
were highly risky activities in terms of repetitive and heavy weight-bearing motions. As for per-
sonal factors, the caterers having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had high psychological job
demand. As for the workplace factors, the proportion of schools having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significant higher where each caterer prepared more than 150 lunches. Among
schools without school lunchroom, more schools had caterers having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Using multilevel analysis, we found that the number of lunches to be prepared per
caterer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O.R. 4.67).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of lunches prepared per caterer has a signifi-
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that caterers work in an
ergonomically highly risky job environment.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number of cater-
ers be increased to decrease the number of lunches prepared per caterer and the ergonomic envi-
ronment be improved.

Key Words: Caterers, Musculoskeletal disease



사하고 근골격계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노출군의 표본 추출은 눈덩이 표본추출법

(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전국여성노동

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이 그가 근무하는 학교

의 모든 조리노동자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들이 근무하는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대구)의 약 8 5개 초등학교, 500명 가량의 조

리노동자를 연구대상으로 계획하였다.

노출군의 설문조사는 2 0 0 3년 9월 1 5일부터 2 0 0 3

년 1 0월 1 5일까지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대표용과

일반용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하였다. 일반용 설문

지는 조리노동자 개개인이, 대표용은 해당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조리노동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표용 설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은 학교의 객관적인

사항(급식조리노동자수, 급식인원수, 식당 유무 등)

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개개의 조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 설문지는 총 8 4개 학교에서 4 0 7부가 수

거되어 8 1 . 4 %의 응답률을 보였다. 407명의 응답자

중 3 0 ~ 6 0세 외의 연령과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사

람( 2 0인), 남자( 2인)를 제외한 3 8 5명의 응답자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각 학교당 1인이 응답하는 대표용

설문지는 7 1개 학교에서 응답하여 8 3 . 5 %의 응답률

을 보였다. 객관적인 사항은 전화 확인 후 8 4개 학교

중 8 2개 학교( 9 7 . 6 %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비노출군은 노출군의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경기지역의 일개 대학병원에 일반검진을 받으러 오

기로 예약되어 있는 3 0 ~ 6 0세 여성 전업주부 2 4 4명

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9월 16, 23일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집에서 작성한 후 내원당일 가져

오도록 하여 9월 2 2일부터 1 0월 2 2일까지 수거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 2 5부가 수

거되어 응답률은 5 1 . 2 %였다. 조사된 1 2 5명의 응답

자 중 3 0 ~ 6 0세 외의 연령과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 5인), 학교급식 조리노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인)을 제외한 후 1 1 4명의 응답자가 분석대상으로 사

용되었다.

2. 연구내용

근골격계증상은 N I O S H ( 1 9 9 3 )의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손,

등/허리, 다리 등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통증,

쑤심, 저림, 뻣뻣함, 감각마비, 화끈거림’등의 증상

에 대한 발생 빈도, 발생 기간, 통증의 강도 등을 체

크하도록 하여 NIOSH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나누었다. 근골격계 자각증상 양성자는 (1) 상기

부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2) 증상

은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일년간 1개월에

적어도 1회 이상 증상이 있으며, (3) 과거에 운동,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고,

(4) 현 작업에서 증상이 시작되어야 함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는 위 자각

증상 양성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증상의 정도가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정도로 심한 경우로 정

의하였다. 근골격계 부위에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

여부, 치료효과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리노동자 및 전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배우자 여부, 가구수입, 흡연, 음주, 가사노동

시간 등을, 조리노동자의 경우는 고용주체, 고용형

태, 근무경력, 노동조합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

였다. 각 학교 대표에게는 학교의 급식 방식, 식당

유무, 급식인원수 등 학교 특성과 근무하는 조리노

동자수, 일당 임금, 급여일수,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 노동조건을 조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은 Karasek et al

( 1 9 9 8 )의 직무스트레스 모델에 따른 직무내용설문지

한글판 번역본을 사용하였다(장세진, 2001). 스트레

스 관련내용은 기술재량도(Skill Discretion) 6개

문항, 의사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

항, 정신적 직무요구도(Psychological Job De-

mands) 8개 문항, 상사에 의한 지지( S u p e r v i s o r

Social Spport) 4개 문항, 동료에 의한 지지

(Coworker Social Support) 4개 문항, 직무 불안

정성(Job Insecurity) 6개 문항 등 총 3 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은 Koh 등( 2 0 0 1 )

438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6 권 제 4 호 2004년



439

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 설문지(Stress Response

I n v e n t o r y )를 이용하였다. 이때 설문 3 9문항 중 한

문제라도 응답을 안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측값이

많이 생기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문제 이하로 결측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더해 그 값을 대신 사

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일반적 요인과 근골격계증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평균 수준을 산출하고, 노출군과 비노출군과

의 비교를 위하여 S t u d e n t’s t-test 및 카이제곱검

정을 이용하였다. 노출군의 근골격계질환 의증에 대

한 교차위험비를 보기 위해서는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골격계

증상 양성군과 음성군 간에 인구학적 요인, 건강행

태요인, 직업적 요인 및 노동조건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 및 M a n t e l -

Haenszel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S A S

version 8.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 %에서 검

정이 이루어졌다. 

근골격계증상과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위계

구조(hierarchical structure)의 자료, 즉 상위 수

준의 단위(예를 들어 지역, 학교, 사업장 등) 안에

하위 수준(지역의 주민, 학생, 노동자 등)의 관찰값

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통계

방법이다(김명희, 2002). 본 연구와 같이 노동자들

이 학교(사업장)별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자료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수

준분석에서는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은

null model로 상수항만을 포함하였고, 모형 2는 임

의효과를 보고자 하는 변수인 1인당 급식인원수를

넣어 분석하였다. 모형 3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인

연령, 직무스트레스변수들과 식당유무를 넣어 고정

효과와 임의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full model

을 구성하였다. 총 분산 중 집단수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 Variance parti-

tion coefficient(이하 VPC, 학교수준 분산/ (학교

수준 분산+개인수준 분산) )를 산출하였다. 분석은

M l w i n 1 . 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 %에서 검정

이 이루어졌다. 

4. 인간공학 평가 내용 및 방법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천대학

교 노동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인간공학전문가 3인

과 함께 인간공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3년 1 1월

경기도 지역의 일개 초등학교 조리노동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계획 시에는 총 급식인원과

1인당 급식인원을 달리하여 세 개 이상의 학교를 평

가하기로 예정하였으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으로 한

곳에서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 학교에 대해서

조리노동자들의 업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각 작업 별로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한 후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다. 중량물

의 무게는 현장에있는 저울을 이용해측정하였다. 

해당 학교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작업은 3개

조(밥조, 국조, 반찬조)가 1주일 간격으로 작업을

순환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각 조마다 전체작

업을 일정한 내용을 반복하는 작업의 유형으로 나누

어서 각각의 작업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한 후, 개별

작업별 유해성 정도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작업의 유

해정도를 파악하였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직업적 유해요인의 종류와 위

험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은 중량물 취급과 관련해서

는 미국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의 들기 작업 지침

(NIOSH Lifting Guide)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자세와 관련되어서는 RULA (Rapid Upper Limb

Assessment),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 반복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J S I

(Job Strain Index)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들기 작업 지침에 의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평가

할 때에는 권장 무게 한계( = 2 3×수평계수×수직계수

×거리계수×비대칭계수×빈도계수×커플링계수)에

대한 실제 작업 무게의 비가 1이하일 때에는 안전한

작업으로, 3이하일 때에는 위험한 작업으로, 3보다

클 때에는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하였다. 들기

전과 들고 이동한 후 각각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수

평계수가 63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하였다. 팔과 손목에 대해서는

RULA 평가표에 따라 위치와 상태, 비틀림의 정도,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구한 뒤 1 ~ 2점은 안

전한 작업, 3~4점은 약간 위험한 작업, 5~6점은

위험한 작업, 7점 이상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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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전체적인 작업자세는 REBA 평가표에 따

라 3점 이하는 안전한 작업, 4~7점은 약간 위험한

작업, 8~10점은 위험한 작업. 11점 이상은 매우 위

험한 작업으로 평가하였다. 손과 손목 부위의 작업

에 대해서는 J S I로 평가하였으며, 3점을 초과하면

위험한 작업, 7점을 초과하면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 분포에서는 5 0세 이상인 층이 주부에서

3 0 . 7 %로 조리노동자의 9 . 9 %에 비해 3 . 1배 가량 많

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학력은 조리노동자의 5 9 . 6 %가 고졸, 전문대졸 이상

이 1 5 . 1 %였다. 반면 주부는 고졸이 47.3%, 전문대

졸 이상이 3 6 . 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결혼여부에서는 두 군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한차

이가 없었다. 1인당 가구수입 분포의 4분위수인

3 7 . 5만원 미만인 조리노동자는 2 8 . 2 %인 반면, 이에

해당하는 주부는 1 . 2 %로 조리노동자에서 상대적으

로 저소득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일 가사

노동 소요시간의 분포에는 차이가없었다(Table 1).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대부분(97.6%) 일용직으

로 채용되어 있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로서의 총

근무경력은 평균 3 . 9년이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9 8명( 4 1 . 5 % )이었다(Table 1).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이 4 7 . 6 %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호남, 영남,

인천 및 경기지역 순이었다. 급식방식은 응답한 학

교 전수가 직영이었다. 배식장소에서 식당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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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Characteristics Caterers (N=385) Housewives (N=114) p-value

Age ≤39 100 (26.0) 03 (02.6)

40~49 247 (64.2) 76 (66.7)

≥50 038 (09.9) 35 (30.7) <0.0001

Education ≤Elementary 015 (04.0) 06 (05.4)

Middle 079 (21.3) 12 (10.7)

High 221 (59.6) 53 (47.3)

≥College 056 (15.1) 41 (36.6) <0.0001

Marital status Married 362 (96.0) 104 (92.0)

Single or separated 015 (04.0) 009 (08.0) 00.0900

Family income per one ≤37.4 078 (28.2) 001 (01.2)

(10,000won) 37.5~49.9 053 (19.1) 12 (14.8)

50~74.9 105 (37.9) 25 (30.9)

≥75 041 (14.8) 43 (53.1) <0.0001

Hosework hours per day ≤3.9 186 (51.7) 51 (49.5)

4~7.9 166 (46.1) 46 (44.7)

≥8 008 (02.2) 06 (05.8) 00.1700

Employment type Regular 008 (02.4) -

Contingent 327 (97.6) - -

Tenure(years) Average 3.9±2.9 -

≤2.9 172 (47.4) -

3~6.9 114 (31.4) -

≥7 077 (21.2) - -

Member of labor union Yes 098 (41.5) -

No 138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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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5 7 . 5 %로 반수를 상회하였으며, 급식인원수

의 분포에서는 7 0 1 ~ 1 1 0 0식인 학교가 3 2 . 5 %로 가

장 많았고, 1501~2000식인 학교가 2 2 . 5 %로 그 뒤

를 이었다. 한 학교당 근무하는 조리노동자는 5 ~ 9

명인 학교가 6 1 . 0 %로 가장 많았다(Table 2). 

2. 노동조건 및 직무 스트레스

규모별 평균 조리노동자수는 7 0 1 - 1 1 0 0식에서는

평균 5 . 5명, 1101~1500식에서는 6 . 5명,

1 5 0 1 ~ 2 0 0 0식에서는 9 . 7명으로, 양일선( 1 9 9 5 )의

연구에서 제시된 필요 인력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조리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수

는 2 0 0식 이상인 학교가 3 7 . 5 %로 가장 많았으며,

1 5 0식 미만인학교는 2 6 . 3 %에 불과했다(Table 2).

일일 노동시간은 평균 7 . 6시간이었다. 휴식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8 0 . 6 %에 이르렀으나, 휴식시간이 언

제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점심시간이라고 응답

해, 점심시간 이외의 휴식시간은 보장되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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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s and labor condition 

Characteristics N %

Area Seoul 40 047.6

Kwangju, Jeonbuk 19 022.6

Daegu, Gyeongnam 13 015.5

Incheon, Gyeonggi 12 014.3

Type of lunch service Direct management 61 1000 

Contract 00 000.0

Lunchroom Yes 34 042.5

No 46 057.5

Number of lunches ≤400 06 007.5

401~7000 07 008.8

701~1100 26 032.5

1101~1500 15 018.8

1501~2000 18 022.5

≥2001 08 010.0

Caterers per school 3~4 16 019.5

5~9 50 061.0

10~1400 16 019.5

The number of lunches per caterer ≤149 21 026.3

150~1990 29 036.3

≥200 30 037.5

Working hours per day 7.6±0.6

Rest Yes 50 080.6

No 12 019.4

Fig. 1. Caterers by total number of lunches



조리노동자의 직무재량도는 평균 4 9 . 7점, 정신적

직무요구도는 3 8 . 3점, 사회적 지지는 2 0 . 4점, 직무

불안정성은 8 . 2점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의 점수는 조리노동자 6 7 . 0점, 주부 6 9 . 0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인간공학적 환경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각 작업조별 위험요인은

국조, 밥조, 반찬조로 나누어조사되었다(Table 4).

국조는 전체 6개의 개별 작업 중 3개의 작업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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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ores of job stress domains and stress response Mean±S.D

Caterers Housewives

Job stress Decision latitude 49.7±10.6 -

Psychological job demands 38.3±5.90 -

Social support 20.4±4.50 -

Job insecurity 08.2±2.00 -

Stress response 67.0±25.5 69.0±25.4

Table 4. Ergonomic assessment 

Score
Risk

Part Working process NLG§

(The highest)RULA* REBA† JSI‡
LIo‖ LId¶

Soup Processing vegetables 5 - 7 - - middle

part Carring a soup container 7 - - 0.91 1.12 high

Cleaning the tableware 6 - 6.75 - - middle

Cleaning the spoon bag 6 - 6.75 - - middle

Put the dishes in - - 18 - - high

Take the dishes out - 12 - HD** >63 cm high

Rice Carring a rice container - - - 2.24 2.24 middle

part Preparing the dishes 6 - - - - middle

Preparing a box of kimchi - - 5.06 - - middle

Cleaning the vehicle for service 7 - - - - high

Cleaning the sewage drain - 13 13.5 - - high

Side Mixing a salad 6 - - - - middle

dish Dishing up - - 6 - - middle

part Carring the food 6 - - - - middle

Cleaning the dishes 5 - 18 - - high

Cleaning the jerking bowl 6 - - - - middle

*RULA; Rapid upper limb assessment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 
‡JSI; Job strain index
§NLG; NIOSH lifting guide
‖LIo; Lifting index of origin
¶LId; Lifting index of destination

**HD; Horizont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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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세척기 및 건조기에 식판을

넣는 작업은 JSI 점수가 1 8점으로 분석되어 매우 위

험한 반복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국통 나르기와 식

판 꺼내기 작업은 R U L A와 REBA 평가 결과 불편

한 자세에 대한 즉각 개선을 요하는 위험작업으로

나타났다. 식판 꺼내기 작업은 건조기에서 건조되어

컨베이어를 타고 나오는 식판을 2 0개(8.2 kg)씩 모

아 소독고에 반복해서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식판개수는 1 2 0 0여개임), 수평거리가 70 cm로

작업을수행하기에 매우 위험한들기 작업이었다.

밥조는 전체 5개의 개별 작업 중 배식차 세척, 배

수구 청소 등 2개의 작업이 매우 위험이 높은 작업

으로 분류되었다. 배식차를 세척할 때에는 배식차가

낮아 작업자의 허리가 구부려지고 밑 부분을 세척할

때에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불편한 자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배수구청소 작업도 쪼그려 앉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역시 불편한

자세가 문제가 되었다. 밥통(17 kg)을 나르는 작업

은 중량물 취급이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반찬조는 각종 반찬 조리작업시 개수대나 개수대

위에 도마를 얹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키가

작은 작업자의 경우 어깨의 들림이 발생하여 상지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작업의

80% 이상이 세척, 다듬기, 썰기, 버무림 등 손목과

팔꿈치의 사용 빈도가 높은 작업이어서 반복에 의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었다. 식기세척작업의 경우 J S I

점수가 1 8점으로 즉각 개선조치가 요구되는 반복 작

업으로평가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1 7개의 조리작업 중 6

개의 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는 국통 나르기, 식판 설거지과정(식기세척, 식판

넣기, 식판 꺼내기), 배식차 세척, 배수구 청소작업

등이 포함되었다. 

4. 근골격계증상

1) 호소율 및 특성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에서 어느 한 부위에라도 양

성증상이 나타나는 자각증상 호소자는 52.0%, 근골

격계질환 의심자는 2 4 . 9 %였으며, 이상은 모두 전업

주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학

력, 가구 1인당 평균 수입, 가사노동시간 및 스트레

스증상 점수를 보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전업주부에 비해 근

골격계질환 의증의 위험성이 5 . 0 1배(95% 신뢰수준

1.44~17.4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 증상은 손/손목

(23.6%), 어깨(21.4%), 등/허리(14.5%), 팔

(13.6%) 순으로 주로 상지와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 증상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5 2 . 9 %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이중 약 3 6 %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8.9%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해 조퇴,

결근, 휴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 a b l e에

미제시). 

근골격계질환 의증 여부에 따른 개인수준 요인들

의 분포를 보면, 정신적 직무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골격계질환 의증이 있는

사람에서 정신적 직무요구도가 높았다. 연령,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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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sculoskeletal symptoms of the subjects N (%)

Caterers Housewives

(N=385) (N=114)

Positive musculoskeletal symptoms** 192 (52.0) 30 (27.3)

Severe musculoskeletal symptoms** 092 (24.9) 05 (04.6)

Odds ratio† 5.01*

(95% Confidence interval) (1.44-17.45)
1

*p<0.05          ** p<0.01
† Model adjusted for age, education, family income per one, housework hours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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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조합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6). 

사업장수준 요인 중에서는 1인당 급식인원수와 식

당 유무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골격계질환 의

증자가 없는 학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 5 7 . 6

명인데 비해, 의증자가 있는 학교는 1 9 0 . 5명이었다.

1인당 급식인원수가 1 5 0식 미만인 학교 중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가 있는 학교는 2 6 . 3 %인데 비해, 150식

이상인 학교는 6 2 . 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

가 있는 학교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2) 다수준분석

학교수준의 분산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에서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8). VPC는 모형

1에서 5 4 . 3이었으며, 모형 2, 모형 3에서도 5 4 . 0 ,

5 2 . 5로 높게 나타났다. 모형 1인 null model은 독

립변수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서, 개인수

준과 학교수준이 전체 변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

Table 6. Musculoskelatal symptoms and individual factors in the caterers N (%)

Musculoskelatal symptoms
p-value

Yes (N=92) No (N=277)

Demographic factor

Age ≤39 20 (20.4) 078 (79.6) 0.184

40~49 60 (25.2) 178 (74.8)

≥50 12 (36.4) 021 (63.6)

Education ≥High 70 (26.3) 196 (73.7) 0.230

≤middle 18 (20.0) 072 (80.0)

Hosework hours per day 3.57±1.60 3.63±1.50 0.744

Factors related to the job

Tenure (years) ≤2.9 33 (19.8) 134 (80.2) 0.169

3-6.9 29 (26.6) 080 (73.4)

≥7 22 (30.1) 051 (69.9)

Member of labor union Yes 24 (25.0) 072 (75.0) 0.503

No 38 (29.0) 093 (71.0)

Job stress Decision Latitude 49.9±10.4 49.4±10.8 0.727

Psychological Job Demands 40.0±5.70 37.9±5.90 0.009

Social Support 20.4±4.30 20.5±4.70 0.848

Job Insecurity 08.5±2.10 08.0±2.00 0.143

Table 7. Musculoskelatal symptoms and school factors in the caterers N (%)

Complaint proportion
p-value

0%(N=36) >0%(N=43)

The number of lunches per caterer <150 14 (73.7) 05 (26.3) 0.006

≥150 21 (37.5) 35 (62.5)

Lunchroom Yes 20 (64.5) 11 (35.5) 0.009

No 15 (34.1) 29 (65.9)

Rest Yes 20 (42.6) 27 (57.5) 1.000

No 04 (36.4) 07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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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 full model은 결과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위 수준의 변수와 개인 수

준의 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고정효과와 임

의효과의 크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기명, 2002).

개인수준의 변수까지 추가한 full model(모형 3 )에

서 1인당 급식인원수가 교차비 4 . 6 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단변량에서

유의하게 조사되었던 정신적 직무요구도와 식당 유무

는 유의한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의증 위험도가 전업주부에 비해 약 5배가량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no et al(1997)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학교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들의 근골

격계질환 연령 보정 유병률비가 보육교사들에 비해

1.9(95% 신뢰구간 1 . 5 ~ 2 . 5 )로 더 높은 것으로 밝

혀졌다. 보육학교 교사들은 0 ~ 5세 어린이들을 들거

나 안고 구부리거나 제한된 자세를 취하며 일을 하

는 집단으로 일반인구 집단보다 근골격계질환의 유

병률이 높은 집단으로 여겨진다. 그런 집단보다 1 . 9

배 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조리노동자들이 명백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집단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근골격계 자각증상 양성인 조리노동자가

54.3%,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

요한 사람이 2 6 . 2 %에 달하여 실제 호소율 역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공학평가결과 국통 나르기, 밥통 나르기, 식

판 넣기, 식기세척, 식판 꺼내기, 배식차 세척, 배수

구 청소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즉, 배식과정, 식판 등 설거지 과정, 뒷정리 및 청소

작업과정에 각각 인간공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개별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설거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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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level analysis about risk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symptoms 

Parameters Model 1† Model 2‡ Model 3§

Fixed effec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01.06 (0.98~1.15)

Decision latitude 00.99 (0.96~1.03)

Psychiatric demand 01.06 (0.98~1.13)

Social support 01.01 (0.92~1.11)

Insecurity 01.12 (0.90~1.39)

Lunchroom Yes 01.67 (0.25~1.79)

No 00.67 (0.25~1.79)

Random effec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The number of lunches <150 01.18 (0.87-5.44)

per caterer ≥150 02.18 (0.87-5.44) 04.67 (1.04~21.0)*

Variance (standard error)

School level 01.189 (0.375)** 01.175 (0.391)** 01.105 (0.555)*

Individual level 01.000 (0.000)** 01.000 (0.000)** 01.000 (0.000)*

Variance partition coefficient 54.3 54.0 52.5

*p<0.05          **p<0.01
†Model 1 included only constant 
‡Model 2 included the number of lunches to be prepared per caterer for random effect
§Model 3 added age, job stress and lunchroom for fixed effect to model 2



은 오후에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개의 작업(식판 넣기,

식기세척, 식판 꺼내기)과 배식차 세척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되어 설거지작업 과정의 개선

이 시급한상황인 것으로여겨진다. 

설거지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손목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었다. 반복 작업은 정해

진 작업시간 안에 주어진 양(식판)을 반복적으로 닦

고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량물은 식판, 국통,

밥통이 주로 해당하는데, 보통 한 번에 나르는 철제

식판 2 0개의 무게는 약 8~11 kg에 달한다. 인간공

학평가를 시행했던 초등학교에서는 조리노동자 1인

이 이 철제식판을 2 0개씩 모아서 세척기에서 소독고

로 나르는 작업을 2시간동안 쉬지 않고 6 0여회 시행

하고 있었다.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과정에서의 위험은 모두

일정시간에 처리해야할 노동량이 많은 상태에서 발

생하고 있었다. 한꺼번에 드는 식판의 개수를 줄이

고 반복 작업의 횟수를 감소시키며 적절한 휴식시간

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공학적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이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그 자체로 무거운 작업 기구들(철제식판, 국통, 밥통

등)의 문제도 인간공학적인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호소부위는 손/손목,

어깨, 허리 순이었다. 인간공학평가에서도 반복 작

업으로 손/손목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

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불편한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 1 9 8 2년

부터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손가락에‘변형성 수

지관절증’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다(텐

묘, 2000). 우리나라에서는 1 9 9 0년대 들어서야 학

교급식의 실시비율이 급격히 증가되었고(조정순,

1999), 학교급식 전면 확대방침에 따라 1 9 9 8년부터

전국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다(이

영은 등, 2002). 일본에 비해 역사는 짧으나 학교급

식 조리노동자들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의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당 급식인원수로, 1인당 급식인원

수가 1 5 0식 이상인 경우가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위

험도가 4 . 6 7배 높게 나타났다. Ono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조리노동자의 요통 위험도는 준비해야

하는 식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식사를 만드

는 조리노동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요통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조리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조

리노동자 1인당 식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권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단독조리 급식학교의 규모별 필요인력을

조사한 양일선( 1 9 9 5 )의 연구에 의하면 4 0 0식 이하

의 경우 4 . 1 ~ 4 . 8명, 401~700식에서는 6 . 8 ~ 8 . 2

명, 701~1000식에서는 9 . 7 ~ 1 3 . 5명, 1001~1500

식에서는 1 1 . 1 - 1 4 . 9명, 1501식 이상에서는

1 0 . 9 ~ 1 3 . 3명의 조리노동자가 적정한 인력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규모별

평균 조리노동자수를 보면, 전체 급식의 8 0 %이상을

차지하는 7 0 1식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학교들에서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조리노동자가 근

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Fig. 1) 1인당 급식인

원수가 무리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변량분석에서는 정신적직무요구도도 근골격계질

환 의증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영수

등( 2 0 0 3 )의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보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는 직무재량도는

낮고 직무요구도는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직무스트레스

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

들이 있다(Linton, 2000, Hoogendoorn et al,

2000, Bongers et al, 1993). 특히 상지의 근골격

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리뷰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요구도가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ongers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분석 결과 근골격계질

환 의증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R o s e ( 1 9 9 5 )

는 집단의 위험요인 분포가 높거나 낮은 쪽으로 치

우쳐져 있는 경우, 이 집단의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개인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이 위험요인

이 제대로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집단의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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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위험요인 분석에

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수준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식당유

무 변수가 단변량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는 단변량분석시 1인당 급식인원수

가 식당유무와 근골격계질환 의증 사이에서 혼란요

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부분

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일수록

1인당 급식인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9). 이는 1인당 급식인원수가 많은 도시지역

의 학교에서 식당급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1

인당 급식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에서

식당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조정순, 1999)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단변량분석시

1인당 급식인원수와 근골격계질환 의증과의 연관성

때문에 식당유무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의증 분포에

차이가나는 것으로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휴식시간

의 유무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근

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만큼

휴식시간을 취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전의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는 각 변수들의 고

정효과만이 분석되었으나, 다수준분석에서는 개개인

이 속한 군집이 미치는 효과와 그것을 고려한 상태

에서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손미아, 2004). 본

연구에서 학교 수준의 분산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근골격계증상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임의효과의 변수, 즉 1인당 급식인원수가

학교마다 유의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뜻

한다. 이것은 다수준분석을 통해 고려하고자 했던

군집의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다

수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을 뒷받침한다. 또 임의효과를 본 1인당 급식인원수

의 위험도는 학교라는 군집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효

과 차이를 고려한 평균적인 위험도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급식인원수가 학

교마다 효과를 달리 하는 것이 학교 수준의 인간공

학적 특성 등과 같은 구성효과( c o m p o s i t i o n a l

e f f e c t )에 의한 것인지, 맥락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형 l에서의 V P C는 5 4 . 3이었으며, 모형 2

와 모형 3에서도 54.0, 5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질환 의증의 유무를 결정하

는 데 학교의 차이가 개인의 차이에 비해 더 크게 작

용하는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s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과

정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

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응답내용의 차이로 인해 오

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과 비

조합원 간에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

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질병으

로 인해 이미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은 제외되어 전

체적인 질병의 호소율이 과소평가되는 건강근로자효

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간공학평가

를 한 학교에서밖에 진행하지 못 해 노동조건이 다

른 학교의 인간공학적 특성을평가할 수 없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학

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 조리노동

자들의 근골격계증상의 호소율과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 영향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고할 수 있다. 향후 필요인력 수준으

로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 강도를 낮추고 인간공학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위탁운영 비율이

높은 중?고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연

구를 통해 효과적인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호소율 및 특성을 파악하고 근골격계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노출군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 3 8 5명

으로 2 0 0 3년 9월 1 5일부터 2 0 0 3년 1 0월 1 5일까지

일반적 특성, 노동조건,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증

상에 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비노출군은 전업주부 1 1 4명을 대상으로 2 0 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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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우편설문작업을 하였다. 인간공학평가는

2 0 0 3년 1 1월 경기도 지역의 일개 초등학교 조리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 중 근골격계 자

각증상 호소자는 52.0%,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

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 4 . 9 %로 조사되었다.

전업주부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의증의 위험도가

5 . 0 1배 더 높았다. 자각증상 양성부위는 손/손목,

어깨, 등/허리, 팔 순이었다. 인간공학평가 결과 식

판 설거지 과정, 국통 나르기 작업, 배수구청소작업

등이 반복 작업과 중량물취급 면에서 매우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개인수준 요인들의 분포

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의증이 있는 사람에서 정신적

직무요구도가 높았고, 연령, 근무기간, 조합원여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

장수준 요인 중에서는 1인당 급식인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150식 미만인 학교 중 근골

격계질환 의심자가 있는 학교는 2 6 . 3 %인데 비해,

1 5 0식 이상인 학교는 6 2 . 5 %였다. 식당이 없는 학교

에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가 있는 학교의 분포가 많

았다. 근골격계질환 의증 관련요인들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 연령, 직무스트레스, 식당유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당 급식인원수가 1 5 0식이

상일 경우 교차위험비 4 . 6 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1인당 급식인원수가 초등학

교 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의증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조리노동자들이 인간공학적 위험

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요인력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급식인원수를 감소시키고 인간공학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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